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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purchasing practice and size satisfaction in order to offer basic data
to establish marketing strategy and produce ready-made clothes for the male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body
type. For data analysis, crosstabs, factor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used.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sidered the somatotype distribution of 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inverted triangle -shaped torso
was the ideal somatotype in all the classified four actual somatotypes. Second, people in standard body types significantly
considered price and appearance such as design, color, pattern and price while people in triangle-shaped torso placed the
most importance in the practicality and wearability. People with inverted triangle-shaped torso was found to significantly
consider the perceptual quality such as brand, a/s and fashion. Third, this study considered the wearing satisfaction of
ready-to-wear. The respondents placed more emphasis on the practicality and wearability as their actual somatotypes
were not ideal for them. Fourth, the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 in size fitness depending on clothing by somatotype
when wearing ready-to-wear showed that breast on the top was small when wearing it in the remaining somatotypes
except for standard somatotype. The upper body showed better size fitness in triangle-shaped torso. There is a difference
in fitness according to somatotypes classified by the form factors even though they have the same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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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남성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패션을 통한 자

기표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남성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Oh, 2008). 이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패

션산업의 성장률은 점차 정체하는 반면에 남성소비자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패션시장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Jun et al.,

2010). 

남성소비자 가운데 남자 대학생은 가장 주요한 집단을 형성

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활발하게 이성교제를 경험하는 집단으

로(Lim, 2005) 과거와 다르게 외모관리에 적극적이고 의복에

대한 이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Woo & Choi, 2011). 이러

한 소비자들의 변화에 따라 기성복도 디자인이 더욱 다양화, 전

문화되어 소비자들의 개인적 취향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

다. 그러나 의복의 맞음새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으

며, 성별, 연령, 체형, 선호하는 패션경향 등의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소비자들의 맞음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인 제한

을 받고 있다. 특히 체형은 맞음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요소로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기성복의 맞음새 선호에 대

한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eok & Kim, 2006). 

남성 기성복 맞음새를 고찰한 연구를 보면 일반 남성의 경

우 셔츠 착용시 목둘레 부위에서 불만이 많고(Kim, 1996;

Lim, 2000),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역삼각체형인 경

우에는 어깨부위에서 맞음새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Park &

Choi, 2007; Lim, 2006)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체

부위별 형상별 맞음새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성복 맞음새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체가 가진 크기 인자뿐 아니라 인체의 형

태를 나타내 주는 형태인자에 대한 파악 및 입체형상으로서의

인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Kim et al., 1997). 이에 따라

최근까지 크기 및 형태인자에 따른 실루엣별 체형분류와 패턴

개발에 대한 연구, 체형별 기성복 맞음새에 대한 실태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체형과 기성복 치수 맞음새와의 관

련 연구(Lee, 2002; Lee & Lee, 2008; Lim, 2008; Se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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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06)는 체형을 형태인자가 아닌 크기인자, 즉, 비만도에

따라 수척, 정상, 비만으로 나누어 맞음새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키와 몸무게로 환산하는 비만도에 따른 체

형분류 방법만으로는 의복의 맞음새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

다. 즉, 비만도 지수가 동일하더라도 형태인자에 의해 분류된

체형에 따라 인체 부위별 맞음새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형태

인자에 따른 체형별 기성복 맞음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자대학생들은 실제로는 정상이나 저체중군에 속하지만 자

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체격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Lee, 2004). 또한 최근 각종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몸짱 신드롬의 영향으로 20

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몸 만들기를 위한 웨이트트레이닝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Choi, 2007). 이

에 따라 20대 남성의 체형은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있으나 형

태인자에 따른 체형별 기성복 맞음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

나면서 외모관리에 적극적이고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형태인자에 따른 체형별 기

성복 구매실태 및 치수만족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체형 실

루엣에 따른 패턴 개발과 기성복 치수체계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대학

생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실제체형을 조사하고 체형에 따른 기

성복 구매실태 및 치수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2

년 3월~6월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40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여 356부가 수거되었으며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2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조사내용

본 조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기성복 구매실태 및 착용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

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관련 문항은 한달 의복지출 비용, 체형

관리지출 비용, 체형관리 활동을 묻는 문항과 비만도와 실제체

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키, 몸무게, 윗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를 묻는 문항과 그 외 이상체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Table 1). 

기성복 구매 및 착용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기성복 구매시 중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착용시 만족 요인, 착용시 복종별·부

위별 치수적합도를 묻는 문항으로 선행연구(Lim, 2008) 연구에

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대한비만학회에서 아시아인들에게 제

시한 체질량지수(BMI)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비만도는 키

와 몸무게로 비만지수(BMI)를 계산하여 18.5이상~23미만은 정

상체형, 23이상~25미만은 과체중, 25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

다. 비만도는 신장과 체중으로 결정되므로 과격한 체중조절 등

으로 외모 관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 체형에 따른 맞음새는 비

만도에 따른 체형분류가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체형

(형상) 등의 외모관리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

로(Hwang & Kim, 2006) 본 연구에서는 체형을 형상(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으로 정의하여

체형구분을 하였다. 따라서 실제체형 구분은 윗가슴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에 의해 상드롭(윗가슴둘레-허리둘레)과 하드

롭(엉덩이둘레-허리둘레)의 치수차에 따라 사이즈코리아(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에서 제시한 20

대 남성의 체형유형인 표준체형, 역삼각체형, 삼각체형, 사각체

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또한 사이즈코리아에서 제시한 4

가지 체형유형 형상을 보여준 후 자신의 이상체형을 선택하도

록 하였다.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9.0 program을 이용하여 응답한 각 문항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n=323)

Factor Frequency(%)

Obesity

normal

overweight

obesity

207(64.1)

76(23.5)

40(12.4)

Real

body type 

standard 

inverted triangle 

triangle

quadrangle

137(42.4)

71(22.0)

39(12.1)

76(23.5)

Ideal 

body type 

standard 

inverted triangle 

triangle

quadrangle

88(27.2)

211(65.3)

9(2.8)

15(4.7)

Clothing

expense

(month)

under 50,000 won

under 100,000 won 

under 200,000 won

under 300,000 won

more 300,000 won

89(27.6)

143(44.3)

61(18.9)

22(6.8)

8(2.5)

Body 

management

cost(month)

under 50,000d won

under 100,000 won

under 200,000 won

under 300,000 won

more 300,000 won

268(83.0)

40(12.4)

9(2.8)

4(1.2)

2(0.6)

Body 

management

activity

health club

dietary treatment 

walking, run

swimming

cycling

climbing

soccer

148(45.8)

56(17.3)

34(10.5)

31(9.6)

29(9.0)

15(4.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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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 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실제체형에 따

른 기성복 구매만족도와 치수만족도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복 구매요인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매요인을 도출하고 체형별로 기성복 구매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N-K 다중범위검정을 실시

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남자대학생의 체형 분포

Table 3은 남자대학생의 실제체형에 따라 이상체형 및 비만

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p<.001 수준에서 실제체형에 따라 이상체형 및 비만도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체형이 역삼각체형의 경우 이상체형이 역삼각체형이라

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아 현재 자신의 체형에 가장 만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체형이 표준체형과 삼각체형, 사

각체형인 응답자의 이상체형 역시 역삼각체형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나, 분류된 4개 실제체형에서 이상체형은 모두 역삼

각체형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표준체형을 이상체형으로 인식

하는 비율은 실제체형이 삼각체형인 경우 응답자의 35.9%, 사

각체형인 경우 응답자의 30.3%로 나타나 표준체형이나 역삼각

체형이 표준체형을 이상체형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높은 비율

을 나타내었다. 역삼각체형은 운동선수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체

형으로 어깨너비가 넓고 어깨부위가 발달했으며 특히 젖가슴둘

레가 발달한 형상이다(Lim, 2006). 따라서 실제 삼각체형이나

사각체형의 경우 비만인 경우가 많아 운동으로 역삼각체형으로

체형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나타난 결과라 생

각된다. 

실제체형에 따른 비만도를 보면 표준체형과 역삼각체형은 표

준, 과체중, 비만의 순으로 비만도가 분포되었으며, 비만도 표

준인 경우가 각각 81.8%와 81.7%로 응답자의 80%이상이 표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각체형은 해당인원의 53.8%가 비만

이며 표준인 경우는 해당인원의 15.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각체형은 과체중(46.1%), 표준(40.8%), 비만(13.2%)

의 순으로 분포되어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은 남자 대학생들이

이상체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이들 체형에

과체중과 비만인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기성복 구매요인

남자대학생의 기성복 구매시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요인분

석 결과 Table 4와 같이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

Table 2. The result of body type and average measurement                                                                  (unit:cm)

 Body type

Item

Standard Inverted triangle Triangle Quadrangle

Stature 174.5 172.9 173.8 172.0

Weight(kg) 65.4 67.3 70.5 71.8

Bust Cir. 95.2 96.3 94.7 95.4

Waist Cir. 76.8 77.6 78.1 80.6

Hip Circ. 93.5 93.2 95.8 94.1

 

 

 

 

Table 3. Results of crosstabulation analysis of ideal body type and obesity by real body types                           (unit:frequency(%))

 Real body type 

Body type, Obesity 
Standard Inverted triangle Triangle Quadrangle Total χ

2
-value

Ideal body

type

Standard 

Inverted triangle 

Triangle

Quadrangle

Total

037(27.3)

084(61.3)

003(2.2)

013(9.5)

137(100.0)

14(19.7)

57(80.3)

00(0.0)

00(0.0)

71(100.0)

14(35.9)

24(61.5)

00(0.0)

01(2.6)

39(100.0)

23(30.3)

46(60.5)

06(7.9)

01(1.3)

76(100.0)

88(27.2)

211(65.3)

009(2.8)

015(4.6)

323(100.0)

28.683***

Obesity

Normal

Overweight

Obesity

Total

112(81.8)

022(16.1)

003(2.2)

137(100.0)

58(81.7)

07(9.9)

06(8.5)

71(100.0)

06(15.4)

12(30.8)

21(53.8)

39(100.0)

31(40.8)

35(46.1)

10(13.2)

76(100.0)

207(64.1)

076(23.5)

040(12.4)

323(100.0)

123.67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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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한 설명력은 전체분산의 60.16%이다. 

요인 1은 고유치 3.37, 설명변량은 17.72%로 디자인, 색상,

나에게 어울림, 다른 옷과의 조화, 바느질, 내구성, 가격, 무늬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가격 및 외관성능’으로 명명하였다. 요

인 1의 항목 중 디자인과 색상의 부하량이 가장 높아 기성복

구매시 디자인과 색상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2는 고유치 3.19, 설명변량은 16.81%로 착탈편리,

동작용이성, 사이즈, 체형커버, 관리·세탁편리 등의 항목을 포

함하여 ‘실용성 및 착용성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고유치

2.99, 설명변량 15.74%로 상표, A/S, 품위, 교환·환불, 유행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감성적 성능’으로 명명하였다. 감촉, 소

재의 ‘물리적 성능’은 4요인으로 착용성능 등의 실용적인 성능

과는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4의 고유치는 1.88, 설명

변량은 9.88%이다. 

체형에 따른 구매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

으며 전체 요인에서 체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요인 1

의 가격 및 외관성능은 p.<001수준에서 4개 체형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준체형이 가격 및 외관성능을 가장 많이 고

려하고 역삼각체형, 삼각체형, 사각체형의 순으로 요인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실용성 및 착용성능도 요인 1과 마찬가지로

p.<001수준에서 4개 체형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요

인 1의 외관성능과는 반대로 삼각체형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

으며, 다음으로 사각체형, 역삼각체형, 표준체형의 순으로 요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체형이 구매시 가격이

나 외관성능을 중요시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로 과체중과 비만

의 비율이 높은 체형일수록 외관보다 실용성과 착용성능을 중

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행이나 품위 등의 감성적 성

능과 감촉, 소재의 물리적 성능은 역삼각형체형에서 유의적으

로 가장 높은 요인점수를 보였다. 비만 비율이 가장 높은 삼각

체형은 가격 및 외관성능과 마찬가지로 요인 3의 감성적 성능,

요인 4의 물리적 성능의 점수가 가장 낮으며 사각체형 역시 실

용적인 성능에 비해 감성적 성능, 물리적 성능을 덜 중요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기성복 착용만족도

Table 6은 체형에 따른 기성복 착용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실시하고 S-N-K 다중범위검

정을 실시하여 체형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기성복 구매시 고려하는 외관성능으로 분류된 색상과 디자

인 항목에 대해서 체형집단별로 착용 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났으며 역삼각체형, 표준체형, 삼각체형, 사각체형의 순

으로 착용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체형은 기성복 구

매시 색상과 디자인을 가장 많이 고려하나 착용만족도에 있어

서는 역삼각체형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여 이상적인 체형인 경

우 착용시에도 외관에 대한 착용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비만인원의 분포비율이 높은 삼각체형과 사각체

형의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착용만족도는 표준체형 및 역삼각

체형보다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한 경우 의복 착용시 착용만족도 역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옷과의 조화로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역삼각체형,

표준체형, 사각체형, 삼각체형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았으나

표준체형, 역삼각체형, 사각체형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사이즈와 체형커버, 동작용이성, 착탈편리 등의 실용성, 착용

성능에서의 만족도는 표준체형의 경우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부위의 치수가 큰 역삼각체형일 경우 기성복 착

용시 특히 어깨부위에서 맞음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불

편함을 느낀다(Park & Choi, 2007; Lim, 2006)고 보고되어 있

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들 항

Table 4. Factor analysis of purchasing for ready-made clothes

Factor contents Load factor Eigen value % of var.

Factor 1

Price & 

Appearance

design

color

match to me

match

sewing

durability 

price

pattern

.82

.80

.74

.72

.61

.60

.55

.52

3.37 17.72

Factor 2

Practicality &

Wearability

comfort

activity

size

body cover

handiness

.84

.77

.74

.71

.53

3.19 16.81

Factor 3

Perceptual 

Quality

brand

A/S

dignity 

exchange, refund

fashion

.76

.72

.61

.51

.48

2.99 15.74

Factor 4

Physical 

Performance

touch

fabric

.56

.53
1.88 9.88

Table 5. Results of S-N-K post-hoc analysis of purchasing factor by

body types

 Factor

Body type

Price & 

Appearance

Practicality &

Wearability

Perceptual 

Quality

Physical 

Performance

Standard 
.1757

a

-.1113

c

.0326

ab

-.0197

b

Inverted 

triangle

.0162

b

.0183

b

.0850

a

.4768

a

Triangle
-.2303

c

.2693

a

-.1671

b

-.2459

b

Quadrangle
-.4334

c

..1965

a

-.0524

b

-.0967

b

F-value 9.986
***

15.185
***

5.651
**

2.906
*

*p<.05, **p<.01, ***p<.001, S-N-K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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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의 착용만족도는 표준체형의 경우 역삼각체형보다 더 높

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동작용이성, 체형커버 항목은 사각체형

의 만족도가 역삼각체형의 만족도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비만도와 상관없이 인체형상에 따라 기능적인 항목에서의

착용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각체형은 기성복

구매시 실용성과 착용성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동작용이성, 착탈편리 등의 항목에 대한 착용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은 구매시 감성적 성능과 관련된 것

으로 역삼각체형의 경우 기성복 구매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항

목으로 나타났으며 착용시 만족도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내었다. 이와는 반대로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은 실용성

과 착용기능성에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불만요인이 기성

복 착용시 현재 유행에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실제체형이 삼각체형인 경우 실용성

과 착용기능성을 더 중요시하나 본인의 체형에 잘 맞는 의복을

찾지 못함으로써 기성복의 실용성, 기능성 측면에서의 착용만

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체형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역삼각체형의 경우에도 의복의 외관에 대

한 착용만족도에 비해 착용시 실용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착용

만족도는 표준체형이나 사각체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기성복 착용시 사이즈 적합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사각체형은 역삼각체형에 비해 비만인원의 분포율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삼각체형에 비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신체 형상과 크기를 모두 고려

한 패턴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4. 기성복 치수적합도

Table 7은 체형 실루엣별 기성복 치수선택시 참고로 하는 신

체부위를 살펴본 결과로 상의와 하의 모두 체형별 p<.01 수준

에서 선택기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의 셔츠류는 표준체형의 경우 가슴둘레를 의복선택 기준

부위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허리둘레와 어깨너비도 각각 23.4%와 19.0%를

나타내었다. 역삼각체형과 삼각체형, 사각체형은 표준체형과는

달리 어깨너비를 의복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기준부위라고 응답

하였으며, 그 외 가슴너비, 허리둘레, 키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Table 6. Means and F-values of purchase satisfaction scores by body

types

 Type

Item
Standard 

Inverted

triangle 
Triangle Quadrangle F-value

Color
3.69

ab

3.80

a

3.36

b

3.45

b
3.737

*

Design
3.77

ab

3.92

a

3.51

bc

3.29

c
9.219

***

Match
3.70

a

3.80

a

3.23

b

3.61

a
4.811

**

Match to me
3.62

a

3.68

a

3.28

b

3.54

ab
3.032

*

Price 3.28 3.34 3.36 3.20 .357

Pattern
3.26

ab

3.52

a

3.15

b

3.09

b
3.568

*

Size
3.44

a

3.00

b

2.64

c

2.84

bc
8.812

***

Body cover
3.65

a

3.00

bc

2.97

c

3.11

b
10.034

***

Activity
3.47

a 

2.82

b

2.59

c

2.85

b
12.203

***

Comfort
3.61

ab

3.72

a

3.54

ab

3.35

b
3.321

*

Handiness
3.25

b

3.41

ab

3.64

a

3.34

ab
3.437

*

Fashion
3.17

b

3.54

a

2.82

c

2.83

c
10.701

***

Fabric 3.37 3.51 3.33 3.42 .583

Occasion 3.55 3.55 3.46 3.53 .144

Sewing 3.15 3.11 3.08 3.08 .149

*p<.05, **p<.01, ***p<.001, S-N-K test: a>b>c

Table 7. Results of crosstabulation analysis of reference body area in purchasing ready-made clothes                     (unit:frequency(%))

 Body type

Area
Standard Inverted triangle Triangle Quadrangle Total χ

2
-value

T

o

p

Shoulder breadth

Bust cir.

Waist cir.

Stature

Total

26(19.0)

74(54.0)

32(23.4)

5(3.6)

137(100.0)

40(56.3)

24(33.8)

4(5.6)

3(4.2)

71(100.0)

17(43.6)

14(35.9)

6(15.4)

2(5.1)

39(100.0)

31(40.8)

26(34.2)

17(22.4)

2(2.6)

76(100.0)

114(35.3)

138(42.7)

59(18.3)

12(3.7)

323(100.0)

16.948
**

B

o

t

t

o

m

Waist cir.

Omphalion

Hip cir.

Thigh cir.

Stature

Total

35(25.5)

2(1.5)

73(53.3)

2(1.5)

25(18.2)

137(100.0)

24(33.8)

1(1.4)

38(53.5)

0(0.0)

8(11.4)

71(100.0)

6(15.4)

10(25.6)

16(41.0)

3(7.7)

4(10.3)

39(100.0)

13(17.1)

19(25.0)

30(39.5)

6(7.9)

8(10.5)

76(100.0)

78(24.2)

32(9.9)

157(48.6)

11(3.4)

45(13.9)

323(100.0)

10.767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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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 세 개 체형은 비슷한 선택기준으로 상의를 구매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의 바지류는 체형에 관계없이 엉덩이둘레를 하의류 선택

시 기준부위로 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표준체형과 역

삼각체형은 허리둘레, 배둘레의 순으로 구매시 기준부위로 삼

고,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은 배둘레를 허리둘레보다 더 고려하

는 부위라고 응답하여 표준체형, 역삼각체형과 차이를 나타내

었다. 따라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2)에서와

같이 남성의 경우에도 현행 바지류 제품치수 표시에서 허리둘

레-엉덩이둘레 표시가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만

의 비율이 높은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의 경우에는 하의류 선택

시 배둘레 치수를 고려한 제품치수 체계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Table 8은 기성복 착용시 체형별로 의복 부위별 치수적합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실시하고 S-N-K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여 체형별 차이를 비교

한 결과이다. 치수적합도 문항은 ‘매우 작다(1점)-작다(2점)-잘 맞

다(3점)-크다(4점)-매우 크다(5점)’의 척도로 평균점수가 작을수

록 작다고 평가한 것이다.

상의의 경우 목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체형별로 치수

적합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슴부위는 표준체형을 제

외한 나머지 체형에서 평균 3점 이하로 착용시 작은 것으로 평

가하였으며, 그 중 역삼각체형의 가슴부위 치수적합도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너비는 표준체형과 삼각체형

은 잘 맞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역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은 평

균점수가 각각 2.53, 2.89로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부위와

가슴, 어깨부위는 상반신 상부에 해당되는 부위로 비만이 가장

많이 분포된 삼각체형의 경우 오히려 치수적합도는 더 좋은 것

을 알 수 있다. 상의길이와 소매길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잘 맞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진동부위

는 삼각체형의 치수적합도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각체형은 상반신 상부가 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형이지

만 기성복 착용시 진동부위에서는 오히려 작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는 패턴설계시 주로 가슴둘레 치수에 따라 진동깊이와

진동너비가 결정되어 가슴둘레가 치수가 작을 경우 진동깊이와

진동너비도 작게 설계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진동부

위의 착용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형실루엣의 특징을 고

려하여 진동부위 치수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하의 허리부위는 삼각체형의 점수가 2.23으로 4개 체형 중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이와 반대로 역삼각체형

은 조금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엉덩이부위와 배부위, 바지길이

부위는 p<.001 수준에서 4개 체형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엉덩이부위의 평가점수는 4개 체형 모두 3점 이하로 평가

되었으며, 비만의 비율이 높은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의 경우 치

수적합도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부위는 표준체

형과 역삼각체형은 3점 이상으로 착용시 조금 큰 것으로 평가

되었고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은 조금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너비부위의 치수적합도와는 반대로 바지길이는 삼각체형과 사

각체형의 경우 조금 길게 평가되어 부위별 치수적합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 남성 기성복 중 수트류 의복치수는 상의 치수

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동시에 하의 치수도 커지거나 작아지

지 않도록 체중과 신장에 의해 비만으로 분류되는 소비자일지

라도 체형실루엣에 따른 상의와 하의의 의복치수체계를 다르게

설정해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체형 실루엣

별 체형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치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4. 결 론

기성복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체가 가진 크기 인

자뿐 아니라 인체의 형태를 나타내 주는 형태인자에 대한 파악

및 입체형상으로서의 인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남자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형태인자에 따른 체형별 기성복 구매실태 및 치수만족도

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체형 실루엣에 따른 패턴 개발과 기성

복 치수체계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

다.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남자대학생의 체형 분포 고찰 결과 분류된 4개의 실제체

Table 8. Means and F-values of fitness of ready-made clothes by body

types

 Type

Area
Standard 

Inverted 

triangle 
Triangle Quadrangle F-value

T

o

p

Neck 2.93 2.90 2.95 2.91 .212

Bust
3.00

a

2.30

b

2.92

a

2.62

b
9.217***

Shoulder
3.11

a

2.53

bc

3.25

a

2.89

b
11.801***

Top length
3.00

b

2.99

b

3.31

a

3.09

b
3.884**

Sleeve length
3.03

b

3.01

b

3.33

a

3.08

b
5.493**

Armhole
3.01

a

3.07

a

2.53

b

2.84

ab
5.317**

B

o

t

t

o

m

Waist
3.31

a

3.53

a

2.23

b

2.96

ab
5.490**

Hip
2.98

a

2.96

a

2.42

b

2.57

b
8.068***

Abdomen
3.46

a

3.06

b

2.20

c

2.94

b
12.483***

Crotch 3.04 3.01 2.85 2.97 .949

Pants length
3.16

b

3.13

b

3.67

a

3.45

a
7.804***

Pants width 3.16 3.10 3.33 3.28 2.233

*p<.05, **p<.01, ***p<.001, S-N-K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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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이상체형은 모두 역삼각형 체형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체형이 역삼각체형일 때 이상체형이 역삼각체형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자신의 체형에 가

장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체형에 따른 비만도를 보

면 표준체형과 역삼각체형은 비만도 표준인 경우가 각각 81.8%

와 81.7%로 응답자의 80%이상이 표준으로 나타났으며, 삼각

체형과 사각체형에 과체중과 비만인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체형에 따른 구매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준체형의 경

우 가격 및 외관성능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실용성 및 착용성

능은 외관성능과는 반대로 삼각체형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감성적 성능과 물리적 성능은 역삼각체형에서 유

의적으로 가장 높은 요인점수를 보였다. 삼각체형은 가격 및 외

관성능과 마찬가지로 감성적 성능, 물리적 성능의 점수가 가장

낮으며 사각체형 역시 실용적인 성능에 비해 감성적 성능, 물리

적 성능을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성복 착용만족도 고찰 결과 실제체형이 이상적이지 않

다고 생각하는 체형 실루엣일수록 실용성과 착용기능성을 더

중요시하나 본인의 체형에 잘 맞는 의복을 찾지 못함으로써 기

성복의 실용성, 기능성 측면에서의 착용만족도가 낮게 나타났

다. 또한 동작용이성, 체형커버 항목은 사각체형의 만족도가 역

삼각체형의 만족도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만도와

상관없이 인체형상에 따라 기능적인 항목에서의 착용만족도에

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성복 착용시 체형별로 의복 부위별 치수적합도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신 상부에 해당되는 가슴둘레,

어깨부위는 삼각체형의 치수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동부위는 착용시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역삼각체형은 상의

치수는 조금 작은 반면 하의 치수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

라서 성인 남성 기성복 중 수트류 의복치수는 상의 치수가 커

지거나 작아지면서 동시에 하의 치수도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

도록 체중과 신장에 의해 비만으로 분류되는 소비자일지라도

체형실루엣에 따른 상의와 하의의 의복치수체계를 다르게 설정

해야함을 알 수 있다. 

체형은 pattern을 이용한 신체의 형상과 size를 이용한 신체의

크기를 고려한 것(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이므로 비만도 즉, 크기인자에 따라 체형을 분류하더라도

다시 어떠한 형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사각체형

은 역삼각체형에 비해 비만인원의 분포율이 높지만 기능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삼각체형에 비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비만도와 상관없이 인체형상에 따라 기능적인 항목에서의

착용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성복 착의적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신체 형상과 크기를 모두 고려한 패턴설계 및

세분화된 의복치수체계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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